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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2018.10.23. 정부서울청사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 국회에서『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이 개

정된데 따라서 오늘 발족했습니다.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윤정

로 위원장님과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 한국은 140개국 중 15위로 작년보다 2단계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인프라와 ICT보급은 세계1

위로 평가돼서 기초 경제 환경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 간의 R&D협력은 27위, 창의

적 비판적 사고 교육은 90위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무

엇인지를 통렬하게 가르쳐주는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학업 성취도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상위권입

니다. 우리는 세계 2위 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세계에서 상

위로 평가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숙

련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사급의 절반 이상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고, 정부는 그곳의 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

다.

이러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연결해서 상호보완하고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학연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인재와 산업을 연결하는 것이 산학연 협력입니다.

‘산학연 협력이야 말로 한국 경제의 백두대간이다.’ 이렇게 말

하는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은 한국경제



- 2 -

최후의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실제보

다 구호가 더 요란했던 산학연 협력을 이제는 제대로 실천해

서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

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분야별, 부처별로 산재되고 중복됐던 산학연 협력 정책

에 통합된 비전을 우리가 제시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를 기대합니

다.


